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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금융 뉴스
재보험 해외수지 적자 규모 축소

최 원 선임연구원

 금감원에 따르면 FY2012 상반기 우리나라 출재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한 4조 5,417억 

원이며, 수재보험료 규모는 13.3% 증가한 3조 8,776억 원임.1)

 손해보험회사의 출재보험료는 원수보험료 시장의 고성장으로 13.7% 증가한 3조 9,275억 원을 기

록하였으며, 수재보험료는 해외수재 부문 호조세로 13.3% 증가한 3조 8,680억 원을 시현함.

 생명보험회사의 출재보험료는 6,142억 원으로 4.4% 증가하였으나 수입보험료 증가율 26.5%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며, 수재보험료는 20.0% 증가한 96억 원을 시현하였으나 전체 수재보험료 가

운데 생명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0.2%로 미미한 수준임.

 국내 보험회사들의 위험보유 능력이 커짐에 따라 해외 출·수재 역조현상2) 규모와 해외 재보험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음.

 해외 출·수재 역조현상 규모는 RBC제도 도입 등에 기인하여 FY2010 9월 1조 4,292억 원, 

FY2011 9월 8,021억 원, FY2012 9월 7,259억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FY2012 9월 해외 재보험 손익은 89억 원 적자를 나타냈으나 이는 전년동기대비 95.2%나 감소한 

수치임.

 금감원은 지속적인 재보험 해외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보험의 적정보유 및 수재능력 강화를 

위한 담보능력 확충을 지도하는 한편, 무분별한 해외출재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해외수재의 경우 태국 홍수 등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 가능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인수가 

될 수 있도록 비상위험준비금 적립률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위험분산 강화를 지도하기로 함.

(FY2012 상반기 재보험 실적 분석 및 향후 감독방안, 금감원, 12/31)

1) 재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를 재보험 출재라고 하고 재보험을 받는 행위를 재보험 수재라고 함.
2) 해외 재보험자로의 출재보험료 규모가 해외 보험회사로부터의 수재보험료 규모보다 큰 경우를 말함. 


